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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사는 시간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5월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영주와 민준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균형, 명상, 마음을 전하는 법까지, 토요일 아침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소설은 왜 필요할까 내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로

영주와 민준 덜 벌더라도 나를 찾는 삶

균형과 루틴 하나라도 더, 그러나 지치지 않게

생각을 쉬게 하는 것 명상, 그리고 화가 날 때의 거리 두기

책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책미사 espada4897.github.io/espada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5월 7일 토요일 아침,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예약해도 늘 대여 중이라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 있던 책. 따로 진행 자료 없이, 책을 읽은

그대로의 감상으로 시작해 각자의 삶의 속도와 균형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톡방에 "마음

따뜻해지는 아침이네요"라는 말이 남은 모임이었습니다.

소설은 왜 필요할까

첫 감상부터 솔직했습니다. 힐링 소설인데 에세이를 길게 풀어놓은 것 같고, 초반엔 재미있었지만 뻔하고 쉽게

읽혔다는 이야기. 작가가 개발자 출신이라 에세이를 많이 썼을 것 같았는데, 위로하는 문장이 많아 딱 그

느낌이었다고요. 『아몬드』를 인상 깊게 읽었다며, 소설은 발제 콘셉트 잡기가 참 어렵다는 고백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 책 덕분에 "나는 왜 소설과 멀어졌다가, 왜 다시 읽게 됐지?"를 생각해 봤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소설은 나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 준다는 것. 이 책이 소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주와 민준

열정적으로 달리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서점을 연 영주. 돈은 덜 벌더라도 시간이 여유로운 삶, 이른바

'다운시프팅'을 고른 사람입니다. 그런 영주가 안정되면 언젠가 내면의 욕구가 다시 올라와 일상이 지겨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결혼도 쉽지 않았던 영주가 자기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조금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요.

서른 살 바리스타 민준에게 마음이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민준이 커피를 내리고 원두 공장을 오가며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오래 남았다고요.

영주와 승우 사이의 머뭇거림을 두고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은 데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균형과 루틴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로 이야기가 넘어갔습니다. 하루 30분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을 유지하고, 그

30분 안에서 "하나라도 더" 하자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분. 연초에 균형 잡을 것들을 1번, 2번, 3번 적어

두고 월말에 몇 개나 채웠는지 맞춰 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도 삶을 고루 보기 위해서라고요.

반대로, 루틴에 너무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될 때조차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때는 언제쯤 올까?"



책 속 동네 서점 이야기에서 카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래 못 앉게 일부러 의자를 불편하게 둔다는 이야기,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는 브랜딩 이야기까지. 휴남동 서점 같은 공간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생각을 쉬게 하는 것

이 책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해 준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명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답이 나오는

일은 많지 않고, 오히려 생각에 매몰되기 쉽지요. 그래서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게 명상이라는 이야기. 화가

날 때 호흡에 집중한다는 분, 명상하는 동안은 차분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는 솔직한 분, 화가 나면

무조건 자거나 '분노의 달리기'를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회피라서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고, 다툴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같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법

괜찮은 사람은 많은데 왜 다들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나왔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전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마음을 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이야기

독서 모임이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감이 없었는데, 용기 내서 찾아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나누니 시야가 넓어질 것 같다고요. "모임 덕분에 억지로라도

한 권씩 읽게 되는 게 좋다, 연말이 되면 그게 보람이 된다"는 말에도 여럿이 공감했습니다.

소설이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들여다보게 해 준다는 이야기, 다음엔 사회과학 책도 추천해 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이 책 페이지: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cf17bc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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